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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하는 성령과 물과 피 요일5:4-12
* 1997. 11. 13. 목 아침말씀(월명동 운동장)

어제는 비가 와서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30개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근본은 무엇이냐?
-> 나의 입장은, 나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는 것이 결론
이고,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라 하는 것이 결론이고, 성령에 감동 감화에 감격감사하며 성령의 존재를 믿
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결론이 아니겠냐.

우리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못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이하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삶의 목적
을 확실히 모르는 것은 자기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니까 아직도 삶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은 우선 커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성장해 봐야 자기 
삶의 목적을 알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도 이 목적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쯤은 내가 어떻게 살 것
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선 갖고 있는 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본질의 생
각입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은 자꾸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보이
는 것만이 자기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사는 것만이 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에 ‘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놈도, 기는 놈도 모든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순
서를 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인생 삶에 대한 시궁창을 건너 오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잡초 밭을 건너기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 자기의 인생길에 충성하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서 그 개성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어떤 운명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수고와 애씀과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
니다.

깨달은 것이 배운 것보다 훨씬 자극이 큽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이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자기 자존
심을 내 세우는 것입니다.

예정은 뭔고하니,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 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도
를 깨달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아예 하나님 잘 믿는 곳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아예!



나 같은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낙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
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면 나옵니다. 기도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자신을 꽤 많이 깨달은 사람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아직도 못 깨달아서 50이 넘도록 못 
깨달아서 영광을 못 돌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부도
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것만큼은 떨어지면 인생의 쪼그락 바가지 차게 되고 영계의 거
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 또 양심이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 할 일이 있
으니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채우시옵
소서.
벌써 어연간에 여름이 가고, 가을도 지나 찬바람 부는 겨울이 멀리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은 곡식
을 거둬들여 겨울철에 모두 할 일을 해야겠으니 의로 채워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낙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저 신앙권 밖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운명과 숙명으로 생각했지만, 하늘 주관권에 오
니 또 달라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이상의 세계로 번져감을 크게 더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의와 공의와 진리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늘 성령으로 증거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진리로 증거해 주시고, 환경으로 말씀으로, 양심으로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돌림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의와 공의와 진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